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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라R&BT, 일양약품과 공동연구 협약

기능성소재 연구 개발 전문 기업인 뉴트라R&BT(대표이사 김성규)가 일양약품과 공동으로 관절염, 뇌졸중,

아토피치료제 및 천연 항산화제 등을 연구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뉴트라R&BT는 5년여에 걸쳐 관절염, 뇌졸중, 아토피 치료제 등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일양약품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신약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뉴트라R&BT는 일양약품과의 공동 연구개발에 앞서 관절염과 뇌졸중, 아토피 치료제 등 여러 임상자료를

확보했으며 개발된 제품 판매는 일양약품이 담당하고, 일부 제품은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능성소재 및 바이오신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8년 7월에는 천연물 관절염 개선효과에 대

해 기능성 원료 인정을 식약청에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수박 명산지인 전라북도 고창군과 공동으로 수박을 활용한 천연 라이코펜(Lycopene) 생산 및 수박음료

개발에 나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3년간 30억원을 지원받는다.

뉴트라R&BT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수박 라이코펜 추출 기술을 이용해 고창군과 사업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라이코펜은 과채류가 빨강 또는 분홍을 띄게 하는 색소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전립선암과 심혈관질환 등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폐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데 세계 10여개

기업이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뉴트라R&T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제품 개발부터 시판까지 발판을 마련하고, R&D 전

문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1/09>


